
HOLMES 수2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지인선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지인선 N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네요 ㅎㅎ

올해에도 물론 ‘2024 지인선 N제’가 무료배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새로 준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실전 개념, 자세 정리 칼럼집인 ‘HOLMES 수2’을 소개합니다!

‘HOLMES 수2’는 수능 수학의 공통과목 중 하나인 수2을 다룹니다. 

기본 개념보다는, 수능에서 수2가 출제된다면 어떤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강조되어 출제되는지 알려드리며,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자세와 실전 개념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지인선 N제 콘텐츠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수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 대상: 

수2 기본 개념을 끝마친 후,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학생에게 

권하며, 최소 수2 기본 개념은 끝마치셔야 따라오시기 편할 겁니다.

제 개인 카페인 ‘지인선의 수학 아지트’에서 pdf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인선의 수학 아지트: https://cafe.naver.com/inseonmath

https://cafe.naver.com/inseonmath


수2 
제 0 장 올바른 다항함수 작성법

고난도 수능 수학 문제의 경우, 우리에게 미지의 함수를 찾아내도록 요구한다. 

특히 수2의 경우,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다항함수를 찾아내는 함수추론 문제가 

수학 점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항함수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기반한 올바른 함수 작성법은 수학 

고득점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keyword: 다항식, 차수, 나머지정리, 인수정리, 차이함수, 미분계수, 도함수

0.1. 함수 작성 예시

예를 들어, 삼차함수 가       ′   이라고 주어졌다

고 하자. 이때,

  라고 작성한 뒤,

   

   

 ′     

이런 식으로 풀어헤치지 말고

바로   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라서, ‘나는 이미 저렇게 안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식 처리 습관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한 번 전체 내용을 따라오면 좋을 것이다.



0.2. 다항식, 다항함수란?

  와 같이 







 (단, 은 이상의 정수,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다항식

이다.

따라서 sin나 



 같은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상수

의 경우, 다항식이 맞다.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차수’이다. 

다항식을 이루는 항들 중 가장 큰 차수를 갖는 항, 즉 최고차항이 그 다항

식의 차수를 결정한다.

다항함수는  





꼴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이다.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는 해당 함수의 전체적인 개형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0.3. 차 다항식을 결정하려면,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일차식은 

이차식은 

삼차식은 ...

즉, 차식을 나타낼 때에는 개의 미지수를 도입해야한다. 

따라서 차 다항식을 확정시키고 싶다면,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차식 가        이라면 

주어진 정보가 

  

  

  

총 개이기 때문에

  으로 딱 하나로 결정된다.

하지만, 삼차식 에 대하여       이라면,

(즉, 주어진 조건이 3개라면)

  이기에, 라는 미지수가 들어가게 된다.

이는 삼차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개가 주어져 

있어서 그렇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건의 개수와 다항식의 차수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어딘가에서 빠뜨린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0.4. 나머지정리와 인수정리

효율적인 다항식 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정리이다.

나머지정리는 

A. ‘  이다.’ 

B. ‘라는 다항식을 라는 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다’.

(즉, 어떤 다항식 에 대하여   )

이 두 문장이 동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이차함수가   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나머지정리에 의해 를 로 나눈 나머지가 이다. 

지금 가 이차식이니,   이다.

인수정리는, 다항식 가 주어져 있을 때 

‘  이면, 어떤 다항식 에 대하여   이다.’

을 말해준다. 즉,   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는 라는 

일차식을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이차식 가      이라면, 

는 과 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는 이차식이므로 

  라고 할 수 있다.



0.5. 인수정리+미분계수 

미분계수에 관한 정보는 효율적인 함수 작성에 중요한 정보이다.

다음 명제는 중요하니 꼭 기억해야 한다.

‘다항함수 가     ′  이라면, 는 을 인수로 

갖는다.’

예를 들어, 삼차함수 가    ′     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처음 2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로 나타낸 

뒤,   을 통해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다.

또 예를 들어, 삼차함수 가     ′   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이라 하면,    ′  이므로 

  이고, 따라서   이다.  

즉, 만약     ′   이라면,   로 둘 수 

있다.

하지만,     ′  과 같이 미분계수의 값 또한 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 다항식의 또 다른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항식   가 있다고 하자. 이 다항식은 사실

  로 나타낼 수도 있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의 거듭제곱(...,    )과 상수의 

곱을 합한 형태로 나타내어 왔지만, 

의 거듭제곱, 즉   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의 거듭제곱, 즉   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다항식의 표현을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삼차함수 가     ′   을 

만족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가장 깔끔하게 표현한 것은 아마

  

일 것이다. (실제 대입을 해서 확인해보자.)

즉,  ′     같은 조건이 제시된 경우, 주어진 다항식을 

를 이용하여 나타낸 뒤, 의 계수는 , 상수항은 라는 

사실을 이용하자.

*다항식의 또 다른 표현을 잘 활용하자. 특히 적분 계산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0.9장 문제 1번)



0.6. 도함수 기준 함수 작성
다음 예시를 생각해보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    ′   ,   이라 하자. 를 구하라.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이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이므로

  이다.

이제 미분을 이용하여  ′     ′  을 대입하여 연립한다.

하지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위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 

 ′ 를 생각해보자. 이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이차함수이다. 

그리고  ′   ′  이므로, 

 ′     이다.

따라서,   이고,   를 이용하여 

  임을 알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작성할 때, 원함수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도함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후 적분을 할지 고민해보자. 

보통, 도함수에 관한 조건이 더 많은 경우, 도함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0.7. 차이 함수의 이용

다음 예시를 생각해보자.

‘삼차함수 가         일 때,  ’

주목해야할 지점은,   으로 값이 일정하게 증가함에 따라, 함숫값이 

  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함수   을 생각해보자.

이 함수는 을 대입하면 , 를 대입하면 , 을 대입하면 이다.

그렇다면, 함수   의 경우, 는 삼차함수이며 

      이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다.

이렇듯, 차이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정리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효율적인 함수 작성을 도와준다.



0.8. 조건 적용 순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괴리가 클 것이다.

특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여러 가지인데, 어느 조건부터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비록 명확한 행동강령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다음을 염두하고 0.8.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면, 효율적인 함수 작성을 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도함수를 기준으로 작성할지, 원함수를 기준으로 작성할지 고민하자. 

만약 미분계수에 관한 조건이 적다면, 원함수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미분계수 조건을 나중에 이용하자.

2. 비슷한 조건들이 많은 경우,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차이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자. 

3. 나머지정리나 인수정리를 이용할 때, 주어진 함수의 차수와 계수를 

주목하자. 

 

 



0.9. 문제

문제에서 ‘를 구하라’고 한다면, 를 별도의 미지수 없이 완전히 

표현가능한 것이다. 

‘를 간단히 표현하라’고 한다면, 미지수를 도입하되 최대한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1.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사차함수 에 대하여  ′는 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일 때, 를 간단히 표현하라.

2.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사차함수 가     

             일 때, 를 구하라.

3. 삼차함수 가     이고,  이다. 를       

   간단히 표현하라.

4. 삼차함수 가  ′   ′  이다. 를 간단히 표현하라. 

5.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lim
→



 이다.       

   를 간단히 표현하라.

6.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    이고        

     이다. 를 구하라.

7. 삼차함수 가         일 때, 를 간단히   

   표현하라.

8. 최고차항의 게수가 인 사차함수 가     일 때,       

   를 간단히 표현하라.

9. 사차함수 가  ′   ′   ′이다. 를 간단히         

   표현하라.

10.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가    ′   이다.       

   를 간단히 표현하라.



0.10. 문제 풀이
단순히 정답만 비교하기보단, 효율적인 방법과 순서를 적용했는지 확인하자.

1번.

일단  ′가 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아주 큰 정보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도함수를 기준으로 함수를 작성해보자. 그리고 지금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이므로, 아마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것이다.

 ′   

하지만, 이 식으로부터 를 구하기 위해  ′   을 

전개하고 일일이 적분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를 표현한다면 어떨까?

 ′   

위처럼 표현한다면, 어차피 의 적분은 


이므로, 

적분 계산이 훨씬 쉬워진다. 

또한, 대신 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즉

 ′   로 나타내면,

   로서, 분수없이 깔끔하게 표현 가능하다.

이제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다.



2번.

우선     이라는 조건이 비슷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즉, 는 과 를 인수로 가진다.

여기서 중요하다. 만약 이 단계에서

  로 작성을 했다면 반성하자.

  로 작성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 를 제외한 나머지 이차식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가 

복잡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그냥 더 일반적인  로 나타내는 것이 옳다.

     로부터

  

  이다. 

따라서,    이다.

따라서,   이다.



3번.     이므로,   로 표현 

가능하다.

그리고,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고   로 둘 수 있다.

4번.  ′    ′   이므로, 도함수를 기준으로 작성해보자. 지금 

는 삼차함수이므로,  ′는 이차함수이다. 따라서 

 ′   라고 두고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팁을 주자면, 대신 로 두고 푸는 것이 좋다. 즉, 

 ′   로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만약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라면 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이므로 보기 불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므로

  라고 둘 수 있다.



5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가 lim
→



 이다. 즉, 

    ′  이므로, 를 기준으로 삼차함수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다.

6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가  ′    이고      

  이다. 지금  ′     로부터 는 을 인수로 

가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다. 지금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고, 

  이다.

7번.         이므로, 만약   이라 

한다면,       이므로 

  이고, 

  이다.

8번. 최고차항의 게수가 인 사차함수 가     이므로, 

  로 표현하는 것이 최선이다. 혹시 

  로 썼다면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저 

 가 무리수, 심지어는 복소수가 될 수도 있기에,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번.  ′    ′    ′ 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도함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자. 지금 는 사차함수이므로,  ′는 삼차함수이다. 따라서 

 ′   로 두는 것이 좋다. 

(로 둔 이유는, 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저 위의 식을 무작정 풀어 해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전개해보자.

    이므로, 

 ′   이고, 이를 적분하면 

  라 할 수 있다.

10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가    ′   이라는 

조건에서,   이라는 조건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라는 

조건에서, 을 기준으로 를 나타내는 것이 좋아보인다.

따라서,

  이고,   으로부터 

  이다. 따라서,  이고,

  로 나타낼 수 있다.


